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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 르 시 아�

비문

다리우스� 왕은� 선언한다:� 아후라� 마즈다의� 뜻에� 따라� 나는�

왕이� 되었다.� 아후라� 마즈다는� 나에게� 왕권을� 이양했다.

민경구�교수의�출애굽,� 구원�이야기

2강�모세의�방주

출애굽기와�창세기

1.1� 선택적� 은혜

출애굽기� 1장은� 독립적으로� 시작될� 수� 없다.� 그것을� 이해하기� 위해서는� 창세기에� 대한� 선이해가�

요구된다.� 출애굽기� 1:1은� 야곱의� 자손들에� 대한� 언급이� 등장한다.� 의심할� 여지� 없이� 야곱의� 자

손이� 애굽으로� 진입하는� 이야기는� 창세기� 42장� 이후에서� 관찰된다.

출애굽기� 1:7에는� 하나의� 선언이� 확인된다.� 이스라엘� 자손이� “생육하고� 불어나� 번성하고� 온� 땅에�

가득하게”� 되었다는� 진술이다.� 우리는� 이와� 유사한� 선언을� 이미� 앞에서도� 확인할� 수� 있을� 것이

다.� 왜냐하면� 이것은� 창세기� 1:28과� 문자적으로� 일치하기� 때문이다.

이것은� 창세기� 1:28과� 문자적으로� 연결된다.� 따라서� 창세기� 1:28의� 명령이� 이루어진� 것을� 확인

할� 수� 있다.� 하지만� 두� 본문에는� 큰� 차이가� 등장한다.� 창세기� 1:28에는� 하나님이� 세상을� 창조하

고� 피조된� 모든� 것에� 대하여� “생육하고� 번성하여� 땅에� 충만� 하라”는� 명령을� 하고� 있다.� 즉,� 보편

적� 축복이라� 할� 수� 있다.� 그와� 달리� 출애굽기� 1:7에서� 일반적� 축복은� ‘이스라엘’이라는� 독특한�

민족에게� 적용되고� 있다.�

따라서� ‘이스라엘� 민족’은� 하나님의� 은혜로� 시작되었음을� 보여준다.� 일반� 은혜가� 선별적� 은혜로�

나타난� 결과로� 이스라엘이� 역사에� 등장하게� 되었다.

1.2� 출애굽의� 하나님

출애굽기� 1장에는� 많아진� 이스라엘� 백성이� 애굽의� 치리하에서� 고통받고� 있음을� 보여준다.

여기에� 묘사된� 하나님은� 고대� 근동에� 기록된� 신� 이해와� 상충된다.�

비록� 시기적으로는� 간격이� 존재하지만,� 이와� 같은� 신� 이해는� 고대� 근동에서� 보편적이었다.� 고대�

근동에서� ‘신’은� ‘지배자의� 신’� 이었고,� 왕은� ‘신의� 대리� 통치자’로� 해석되어� 왔다.

그와� 달리� 출애굽기에� 등장하는� 하나님은� ‘피지배자의� 신’이다.� 그는� ‘탄식하며� 부르짖는’� 소리를�

듣는� 분으로� 묘사되었다.� 이러한� 하나님의� 모습은� 이미� 성서� 곳곳에서� 등장한다.

� 출애굽기는� 오늘날� 삶과� 무관한가?� 성서는� 현재를� 살아가는� 사람을� 고민하게� 만든다:� “하나님은�

약자를� 돌보는� 분이다.� 그런� 하나님을� 섬기는� 기독교인들은� 사회적� 약자에� 대해� 어떤� 자세를� 취

해야� 하는가?”.� “기독교인은� 이방인에� 대해� 어떤� 입장을� 취해야� 하는가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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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� 2장

2.1� 모세의� 방주

출애굽기� 2장은� 레위� 지파에� 한� 남자� 아기가� 태어난� 것을� 보도한다.� 출애굽기� 2:2은� 이� 아기의�

외모가� 잘� 생겼다는� 것을� 말하는데,� 사람에� 대해� 이처럼� 표현하는� 것은� 대단히� 독특하다.� 게다가�

이러한� 기록은� 창조의� 모습과� 연결된다.�

한� 사람의� 탄생을� 바라보는� 하나님의� 시선과� 창조� 시� 피조물을� 바라보는� 하나님의� 시선이� 동일

하다.

처음에는� 아기를� 숨길� 수� 있었으나,� 아이의� 성장으로� 인해� 아기를� 키우는� 것은� 더� 이상� 불가능

하게� 되었다.� 모세의� 어머니는� 결국� 아이를� 갈대� 상자에� 담아� 나일� 강� 가� 갈대� 사이에� 두었는데,�

화가들이� 이러한� 모습을� 화폭에� 담아� 표현하곤� 했다.

Nicolas� Poussin,� The� Exposition� of� Moses� (대략� 1650년경)

Orazio� Gentileschi� -� 모세의� 발견(1630-33)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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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본문에서� 우리에게� 눈에� 띄는� 것이� 관찰된다.� 바로� “상자”라는� 단어� 이다.� 이� 용어는� 창세기�

6-9장에� 집중적으로� 등장하며,� 그것을� 제외하고는� 출애굽기� 2:3,� 5에서� 유일하게� 확인된다.�

창세기� 6-9장에는� 잘� 알고� 있듯이� 노아의� 방주에� 대한� 서술이� 담고� 있다.� 한글� 성서로는� 동일한�

용어를� 발견할� 수� 없지만,� 히브리� 성서를� 본다면� 모세를� 담은� “상자”와� 노아가� 만들어� 탄� “방주”

가� 동일한� 단어로� 사용되었음을� 알� 수� 있다.

다시� 말해,� 모세는� 노아와� 마찬가지로� ‘방주’를� 탄� 사람이었다.� 그러므로� 성서를� 모세를� “제2의�

노아”로� 묘사하고� 있다.

2.2� 모세� 방주� 사건의� 결과

창세기의� 노아� 이야기는� 방주� 사건을� 통해서� 새로운� 인류의� 출발을� 제시한다.� 창세기는� 신인류가�

죄로� 점철되어� 있다는� 것을� 묘사한다.

모세의� 방주� 사건은� 노아의� 방주� 사건과� 명확히� 구분된다.� 노아� 이야기는� 보편적� 인류를� 서술하

고� 있다면,� 모세의� 방주� 사건의� 결과는� 결코� 보편적� 인류를� 보여주는� 것이� 아니다.� 모세는� 이스

라엘� 역사의� 출발을� 이끈� 인물이다.�

그는� 히브리� 사람들을� 애굽에서� 이끈� 영도자였으며,� 이� 사건으로� 인해� 비로소� “이스라엘”이� 역사

에� 등장하게� 되었다.� 물론� “이스라엘� 역사”를� 아브라함부터� 보려는� 시도도� 존재하지만,� 성서는�

야곱의� 70명� 되는� 자손들이� 애굽에� 들어갔다고� 보도할� 뿐이다.� 따라서� 실제적� 이스라엘� 역사의�

출발점은� 모세의� 방주� 사건에서� 비롯되었다고� 볼� 수� 있다.

이처럼� 출애굽기� 1-2장은� 창세기의� 원역사와� 적지� 않게� 연결되어� 있다.� 그로� 인해� 출애굽기는�

마치� 또� 하나의� ‘창조’� 이야기처럼� 이해되곤� 한다.� 그렇다면� 출애굽기� ‘창조’의� 결과는� 무엇인가?


